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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 공자(孔子)에 대한 이해 

 

 

○子貢欲去告朔之餼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論語』「八佾」) 

【해석】자공이 ‘곡삭’에서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것을 없앴으면 하자, 공자께서 말씀

하셨다. “사야! 너는 그 양이 아까우냐, 나는 그 예가 아깝구나.”(『논어』「팔일」) 

 

 

 

孔子生魯昌平鄕陬邑. 其先宋人也, 曰孔防叔. 防叔生伯夏, 伯夏生叔梁紇. 紇與顔氏
女野合而生孔子, 禱於尼丘得孔子. 魯襄公二十二年而孔子生. 生而首上圩頂, 故因名
曰丘云. 字仲尼, 姓孔氏.(『史記』「孔子世家」) 

【해석】공자(孔子)는 노(魯)나라의 창평향(平昌鄕) 추읍(陬邑)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

조는 송(宋)나라 사람으로 공방숙(孔方叔)이라고 한다. 방숙이 백하(伯夏)를 낳았고, 백

하가 숙량흘(叔梁紇)을 낳았다. 흘이 안씨(顔氏)의 딸과 야합(野合)하여 공자를 낳았는

데, 니구(尼丘)에 기도하여 공자를 얻었다. 노나라 양공(襄公) 22(BC 551)년에 공자가 

태어났다. 태어났을 때 머리의 정수리 가운데가 움푹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구

(丘)라고 했다. 자(字)는 중니(仲尼)이고 성(姓)은 공씨(孔氏)이다. (『사기』「공자세

가」) 

 

 

 

○子入太廟, 每事問. 或曰: “孰謂鄹人之子知禮乎? 入太廟, 每事問.” 子聞之曰: “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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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也.”(『論語』「八佾」) 

【해석】공자께서 태묘(太廟)에 들어가셔서 매사를 물으시자, 어떤 사람이 말했다. “누

가 추(鄹) 땅 사람의 아들더러 예(禮)를 안다고 말했는가? 태묘에 들어와서는 매사를 

묻는데 말이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다.”(『논어』「팔

일」) 

 

 

 

孔子貧且賤. 及長, 嘗爲季氏史, 料量平 ; 嘗爲司職吏而畜蕃息.( 『 史記 』「 孔子世
家」) 

【해석】공자(孔子)는 가난하고 천했다. 그는 장성해 일찍이 季孫氏의 倉庫 관리자가 

되었다. 그의 저울질은 공평하였다. 공자가 일찍 목장의 말단관리인 司職吏가 되었는

데 가축들이 번식하였다. (『사기』「공자세가」) 

 

 

 

○大宰問於子貢曰: “夫子聖者與? 何其多能也?” 子貢曰: “固天縱之將聖, 又多能也.” 

子聞之曰: “大宰知我乎! 吾少也賤, 故多能鄙事. 君子多乎哉? 不多也.” (『論語』「子

罕」) 
【해석】태재(大宰)가 자공(子貢)에게 물었다. “공자(孔子)는 성자(聖者)이신가? 어쩌면 

그리도 능한 것이 많으신가?”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은> 진실로 하늘이 풀어놓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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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聖人)이실 것이요, 또 능한 것이 많으시다.” 공자(孔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다

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태재(大宰)가 나를 아는구나. 내 젊었을 적에 미천했기 때문에 

비천한 일에 능함이 많으니, 군자(君子)는 능한 것이 많은가? 많지 않다.”(『논어』「자

한」) 

 

 

 

孔子適鄭, 與弟子相失, 孔子獨立郭東門. 鄭人或謂子貢曰ː“東門有人, 其顙似堯, 其項

類皐陶, 其肩類子産, 然自要以下不及禹三寸. 纍纍若喪家之狗.” 子貢以實告孔子. 孔

子欣然笑曰ː“形狀, 末也. 而謂似喪家之狗, 然哉! 然哉!”(『史記』「孔子世家」)  

【해석】공자(孔子)가 정(鄭)나라에 갔을 때 제자들과 서로 잃어버리게 되어, 공자 홀

로 외성 동문에 서 있었다. 정나라 사람 가운데 누군가 자공(子貢)에게 말했다. “동문

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마는 요(堯)임금을 닮았고, 목은 고요(皐陶)와 비슷하며, 어

깨는 자산(子産)과 비슷하다. 그러나 허리 아래는 우임금에 3치 못미친다. 몹시 지친 

것이 마치 상갓집 개와 같다.” 자공이 이 사실을 공자에게 알렸다. 공자는 기뻐하여 

웃으며 말했다. “외모는 꼭 그렇지 않지만 ‘상갓집 개’라고 말한 것은 맞구나 정말 맞

구나.” (『사기』「공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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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靈公問陳於孔子. 孔子對曰: “俎豆之事, 則嘗聞之矣, 軍旅之事, 未之學也.” 明日

遂行, 在陳絶糧, 從者病, 莫能興. 子路慍見曰: “君子亦有窮乎?” 子曰: “君子固窮, 小

人窮斯濫矣.”(『論語』「衛靈公」) 

【해석】위(衛)나라 영공(靈公)이 공자(孔子)에게 진법(陳法)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

씀하셨다. “조두(俎豆)[제기(祭器)]에 관한 일은 일찍이 들어보았지만, 군대에 관한 일

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침내 떠나셨다. 진(陳)나라에 계셨을 때 양

식이 떨어지니, 종자(從者)들이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자로(子路)가 성난 얼굴로 

뵙고 말했다. “군자(君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

(君子)야말로 진실로 궁하며, 소인(小人)은 궁하면 넘치느니라.”(『논어』「위령공」) 

 

 

 

○楚狂接輿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已而已

而, 今之從政者殆而!” 孔子下, 欲與之言. 趨而辟之, 不得與之言. (『論語』「微子」) 

【 해석 】 초(楚)나라 광인(狂人)인 접여(接輿)가 공자(孔子) 앞을 지나며 노래하였다. 

“봉(鳳)이여, 봉(鳳)이여! 어찌 덕(德)이 쇠하였는가? 지나간 것은 간(諫)할 수 없거니

와 오는 것은 오히려 따를 수 있으니, 그만둘지어다. 그만둘지어다. 오늘날 정사(政事)

에 종사하는 자들은 위험하다.” 공자(孔子)께서 수레에서 내려 더불어 말하려고 하셨

는데, 빨리 걸어 피하므로 함께 말씀하시지 못하였다.(『논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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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擊磬於衛, 有荷蕢而過孔氏之門者曰, “有心哉, 擊磬乎!” 旣而曰, “鄙哉, 硜硜乎! 

莫己知也, 斯己而已矣. 深則厲, 淺則揭.” 子曰: “果哉! 末之難矣.”(『論語』「憲問」) 

【해석】공자께서 위나라에서 경(磬)을 연주하고 계실 때, 삼태기를 메고 공자의 문앞

을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마음을 두고 있구나, 경을 연주함이여!” 이윽고 말하였다. 

“비루하구나 강경함이여!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거든 그만두면 될 것을. 물이 깊으

면 옷 입은 채로 걷고, 물이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면 되거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과감하구나, 그리하면 어려울 일이 없겠구나.”(『논어』「헌문」) 

 

 

 

○長沮桀溺耦而耕, 孔子過之, 使子路問津焉. 長沮曰, “夫執輿者爲誰?” 子路曰, “爲

孔丘.” 曰, “是魯孔丘與?” 曰, “是也.” 曰, “是知津矣.” 問於桀溺. 桀溺曰, “子爲誰?” 

曰, “爲仲由.” 曰, “是魯孔丘之徒與?” 對曰, “然.” 曰, “滔滔者天下皆是也, 而誰以易

之? 且而與其從辟人之士也, 豈若從辟世之士哉?” 耰而不輟. 子路行以告. 夫子憮然

曰, “鳥獸不可與同羣, 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 天下有道, 丘不與易也.” (『論語』「微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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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장저와 걸닉이 함께 밭을 갈고 있었다. 공자께서 그곳을 지나다가 그들에게 

나루터를 물어보라고 자로를 보냈다. 장저가 말했다. “수레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

가?” 자로가 말했다. “공구라고 합니다.” (장저)말했다. “노나라 공구인가?” (자로)말했

다. “맞습니다.” (장저)말했다. “그는 나루터를 알고 있을 텐데.” 걸닉에게 묻자, 걸닉이 

말했다. “그대는 누군가?” (자로)말했다. “중유라고 합니다.” (걸닉)말했다. “노나라 공구

의 무리인가?” (자로)대답하여 말했다. “그렇습니다.” (걸닉)말했다. “도도하구말구, 천하

가 다 이러한데, 뉘라서 그것을 바꾸겠는가? 그리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선비를 따르

느니, 세상을 피해 사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고는 일손을 그치지 않

았다. 자로가 돌아와 고하자, 공자께서 멍하니 계시다가 말씀하셨다. “새나 짐승과 함

께 무리 지어 살 수 없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함께

하리?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논어』「미자」) 

 

 

 

○子路從而後, 遇丈人, 以杖荷蓧. 子路問曰: “子見夫子乎?” 丈人曰: “四體不勤, 五

穀不分. 孰爲夫子?” 植其杖而芸. 子路拱而立. 止子路宿, 殺雞爲黍而食之, 見其二子

焉. 明日, 子路行以告. 子曰: “隱者也.” 使子路反見之. 至則行矣. 子路曰: “不仕無

義. 長幼之節, 不可廢也, 君臣之義, 如之何其廢之? 欲絜其身, 而亂大倫. 君子之仕

也, 行其義也. 道之不行, 已知之矣.” (『論語』「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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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자로(子路)가 따라가다가 뒤에 처지게 되었다. 지팡이로 대바구니를 멘 어른

(丈人)을 만나자 자로(子路)가 물었다. “어르신은 우리 부자(夫子)를 보았습니까?” 어른

이 말했다. “사지(四肢)를 부지런히 하지 않고 오곡(五穀)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부자(夫子)라고 하는가?” 하고, 지팡이를 꽂아놓고 김을 매었다. 자로(子路)가 손을 마

주잡고 서 있으니, 자로(子路)를 머물러 자기 집에서 묵게 하였다.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먹이고는, 그의 두 아들더러 뵙게 하였다. 이튿날 자로는 길을 나섰다. <공자를 

뵙고> 아뢰니,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은자(隱者)로구나” 하시고, 자로로 하여금 

돌아가 만나보게 하시었으나, 도착해 보니 떠나가고 없었다. 자로(子路)가 말하였다.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義)가 없으니, 장유(長幼)의 예절(禮節)을 폐할 수 없거늘 군

신(君臣)의 의(義)를 어떻게 폐할 수 있겠는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여 대륜

(大倫)을 어지럽히는 짓이다. 군자(君子)가 벼슬하는 것은 그 의(義)를 행하는 것이니, 

도(道)가 행하여지지 못할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 (『논어』「미자」)  

 

 

 

○子畏於匡, 曰: “文王旣沒, 文不在玆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論語』「子罕」) 

【해석】공자(孔子)께서 광(匡) 땅에서 경계심을 품고 계셨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

셨다. “문왕(文王)이 이미 별세하셨으니, 문(文)이 이 몸에 있지 않겠는가? 하늘이 장차 

이 문(文)을 없애려 하셨다면 뒤에 죽는 사람[내 자신] 이 이 문(文)에 참여하지 못하



뽑아 읽는 『논어』 강독 1강 한재훈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였을 것이다. 하늘이 이 문(文)을 없애려 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광(匡)땅 사람들이 나

를 어떻게 하겠는가?”(『논어』「자한」) 

 

 

 

○子欲居九夷. 或曰: “陋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論語』「子罕」) 

【해석】공자(孔子)께서 구이(九夷)에 살고 싶다고 하시자, 혹자가 말했다. “누추한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군자(君子)가 거주한다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논어』「자한」) 

 

 

 

○子貢曰: “有美玉於斯, 韞匵而藏諸? 求善賈而沽諸?” 子曰: “沽之哉! 沽之哉! 我待

賈者也.” (『論語』「子罕」) 

【해석】자공(子貢)이 말했다. “여기에 아름다운 옥(玉)이 있다면, 이것을 궤 속에 감춰

두고 보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구하여 파시겠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대

답하셨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그러나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자이다.”(『논어』「자

한」) 

 

 

 


